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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리스-이시스 신화

그대[사다리=이시스]는 왔도다,
	그대의 오라비 오시리스를 찾아
그의 동생 세트가 그를 옆으로, 
가젤의 땅 그 옆으로  떨어뜨린 후에
	(ny.n sw sn.f stS Hr gs.f  m gs pf n gHst).
                                    -PT 478


이시스가 왔도다. 네프티스가 왔도다.
	그들 중 하나는 서쪽에서부터, 
	그들 중(다른) 하나는 동쪽에서부터
	그들 중 하나는 날카롭게 우는 새로서(m HAt),
	그들 중(다른) 하나는 솔개로서(m Drt)
그들이 오시리스를 찾은 후에,
그의 동생 세트가 그를 네디트로 던진 후에
	(ndj.n sw sn.f stS r tA m ndjt).
                                    -PT 532


이시스와 네프티스가 말하기를:
“날카롭게 우는 새가 왔도다, 솔개가 왔도다.
	그것은 이시스, 그리고 네프티스.
그들이 왔도다, 
	그들의 오라비 오시리스를 찾아,
	그들의 오라비 이 페피 1세를 찾아.”

                                    -PT 535


그대의 누이 이시스가 그대에게로 왔도다, 
그대에 대한 사랑으로 흥분하여.
그대는 그녀를 그대의 음경 위에 앉혔네, 
그리하여 그대의 씨가 그녀에게로 가도록,
	뾰족하기로는 소티스(Sothis)로다
	(spd.t(j) m spdt).
그리하여 뾰족한 호루스가 그대로부터 나오니,
	소티스 안의 호루스로다
	(Hrw spd pr.(w) jm.k m Hrw jmj(j) spdt).

                                            -PT 366

번개가 치니 제 신이 두려워하도다.
이시스가 그녀의 오라비 오시리스의 씨를 잉태하고	깨어나나니.
그 여인이 성급히 자신을 일으켜 말하기를:
“오 신들이여, 나는 이시스, … 오시리스의 누이. 
  그의 씨가 내 안에 있도다. 
  그 신의 형체가 9주신의 으뜸인 내 아들로서
 	알 속에서 모습을 갖추니,
  그는 이 땅을 다스리고 게브를 상속할 자라,
  그는 그 아비를 위해 싸울 자라,
그는 그 아비 오시리스의 원수 세트를 죽일 자라.

“신들이여 오라. 자궁 안의 그를 보호하라.
  그의 알 안에 있는 그 신, 
	그가 그대들의 주임을 명심하라.
  청흑색 머리(Tfrr jrw), 신들의 주,
  그들 중 가장 위대한 자, 가장 완벽한 자,
  두 청금석 깃털을 휘날리는 자.”

레-아툼이 말하기를: 
“오, 그대의 심장을 현명케 하라, 여인이여.
  그가 신인지, 9주신의 주이자 상속자인지,
	그리하여 그대들이 알 속의 그를 존중해야 할
	것인지를 그대가 어떻게 확신하는가?”

“나는 그 어떤 신들보다 유능하고 존귀한 이시스.
  이 내 몸 속에는 신이 있으니 
			그는 오시리스의 씨라.”

그러자 레-아툼이 말하기를: 
“그대가 수태하였으니, 젊은 아낙이여,
	이는 곧 그대가 수태하였으며 곧 출산할 것이며
	그것이 오시리스의 씨라는 것을
	(다른) 신들에게는 숨겨야 할 터,
  그리하면 그 아비를 죽였던 그 원수들이 와서
  어린 알을 부수지 않을 것이니,
  위대한 주술사(세트)가 경외해야 할 그를.”

이시스가 말하기를: 
“이를 들으라, 신들이여, … 레-아툼이 말한 바를.
  그는 나를 위하여 내 몸 안의 내 아들의 
	보호를 명하였느니,
  그는 그[호루스]가 오시리스의 상속자임을 
	알고 있으매 이 내 자궁 안의 그 주위에
	종자를 모아 두었으니.”

(호루스가 말하기를:)
“나는 호루스, … 위대한 송골매.
  나의 비상(飛翔)은 지평선(아케트)에 닿았으며,
  나는 누트를 초월했느니라.
  …
  그대 입의 불꽃이 나를 잡지 못할 것이며,
	그대가 말하는 것이 나에게 닿지 못하리라.
  나는 호루스, 인간과 제신보다 먼 곳에 있는 자
	(jnk Hrw wA st r r(m)T r nTrw).
  나는 호루스, 이시스의 아들.”
                                         -CT 148


그[오시리스]를 찾기 전까지 
     	그녀[이시스]는 내려앉을 수 없었으니,
	자신의 깃털로 그늘을 만든 여신,
	자신의 두 날개로 미풍을 만든 여신,
	“헤누”를 하고 오라비를 매장한 여신,
	그의 물(씨)을 받아 후계자를 만든 여신,
	홀로 어린 것[호루스]에게 젖을 먹인 여신,
	     - 그가 머물던 곳은 아무도 모르더라 
	그의 팔이 강성해졌을 때 그를 
	     게브의 넓은 알현실로 그를 인도한 여신.
                                 -아멘모세 기념비의 오시리스 찬가(Louvre C 286)


내 가슴에서 그대에게 젖을 먹였으며,
내 창조력 - (내) 생명과 안녕의 물 - 으로 
	그대를 채웠으니, 
	나는 그대를 키운 어미라.
                           -Urk. IV 239-240


나는 이시스, 그녀의 아이를 잉태한 여신,
	신성한 호루스를 품은 여신.
나는 오시리스의 아들 호루스를 낳았네
	아크비트(켐미스)의 매의 둥지에서.
나는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아비를 위해 복수할 자를 보았기 때문이라.

그것[세트]이 두려워
	나는 그를 숨겼네, 나는 그를 감추었네,
악인[세트]이 두려워
	나는 야무(?)를 방랑하며 내내 구걸했네.

나는 호루스를 안으로 돌아왔네,
(그런데) 아름다운 호루스, 천진한 아이,
	아비 없는 아이, 그가 눈물과 입술의 침으로
	제방을 적신 것을 발견했네,
그의 몸은 약하고, 심장은 힘이 없고,
	 몸의 혈관들이 뛰지 않는 것을 발견했네.    

나는 소리쳤네, “나다, 나!”
그러나 아이는 너무 약해 대답하지 않았네.
내 젖가슴은 가득 찼으나 (그의) 몸은 비었고,
	그의 입은 먹을 것을 원하네,
	우물은 넘치나 아이는 목마르네.
큰 두려움에 내 심장이 제 자리를 박차고 뛰었네.
그 무력한 아이는 주전자를 피하네,
	그는 너무 오래 혼자 있었네
                     
 -“라이덴 박물관 주술조각 받침돌” 주문 4



땅이 황폐해졌도다,
	두 상대[호루스와 세트]가 싸운 후에, 
그들의 (두) 발이 이웨누(헬리오폴리스)에
	신성한 호수를 판 후에,
(이에) 토트가 위엄을 갖추고 나서도다,
	아툼이 그를 힘으로 위엄 있게 만든 후에,
	두 위대한 여신이 그로 인하여 만족한 후에,
그리하여 싸움이 끝나도록, 분쟁이 사라지도록,
	불거져 나온 화염이 꺼지도록,
	신들의 법정에 붉은 빛이 사그라지도록,
그것(법정)이 게브 앞에서 판정하기 위해 개정될 때.

문안 드리오, 신들의 판관들이여!
이 오시리스 아무개는 오늘 그대들 앞에서
	“목소리의 진실함(mAa-xrw)”을 선고 받았소,
	호루스가 왕위에 오른 그 날 
	“목소리의 진실함”을 선고 받은 것과 같이.
그의 심장이 그대들 앞에서 감미롭기를,
	이시스의 심장이, 노래하던 그 아름다운 날,
	그녀의 아들 호루스가 승리 속에
	두 땅을 취했던 그날, 감미로웠던 것과 같이.

-CT 7



그러자 토트가 그것[네이트 여신의 편지]을 
	궁극의 주와 9주신 앞에서 읽으니,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이 여신이 옳다”고 하더라.
그 때 궁극의 주가 호루스에게 화를 내며 말하길,
	“네 몸은 허약하고, 
	  이 직책은 너에게 너무 크니라,
	  그 입의 맛이 쓴 이 어린애야!”
                   -LES 40.8-12 (“호루스와 세트의 대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린 소녀야.”
그러자 그녀[이시스]가 말하기를,
“문안 드립니다. 나으리. 나는 소몰이꾼의 아내인데
  그에게 사내 아이를 낳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자, 그 애가 제 아비의 소를
	치기 시작하더이다. 
그런데 낮 선 사람이 와서 내 마구간에 앉더니,
	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때리고 네 아비의 소를 차지하겠다.
 그리고 너를 쫓아 버리겠다’라고 하더이다.

“이제 내 소원은 나으리가 
	그[내 아들의] 후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사내의 아비가 있는데 소떼를 낮 선 자에게 주는
	법이 어디 있다 더냐?”
그러자 이시스가 솔개로 변해 날아오르더니,
	나무 꼭대기에 앉아 세트를 부르며 말하기를,
“울어라. 네 그 입으로 그것을 말했구나.
  네 꾀가 네게 판결을 내렸구나. 
 	(이제) 또 무엇이 더 남았느냐?”
	 -LES 45.6-12 (“호루스와 세트의 대결”)


그리하여 그녀[이시스]가 그것[작살]을 던지기를
	반복하니, 이번에는 그것이 세트를 맛보더라.
그러자 세트가 크게 소리치며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내 누이 이시스여?
  너의 쇠를 불러 ‘나를 풀어주라’ 하라.
  나는 너와 어머니가 같은 형제니라.”
그러자 이시스가 그 때문에 마음이 몹시 아팠다.
…
이시스가 그의 쇠에 말하기를,
“그를 놓아주라 이시스와 어머니가 같은 형제를
맛본 자여.” 그러자 쇠가 그를 놓아주더라.

그러자 이시스의 아들 호루스가 그의 어머니
이시스에게 화를 내더니, 16데벤(1.4 킬로그램)의 칼을 손에 들고는 나일 계곡의 표범과 같은 사나운 얼굴로 나오더니 그 어머니 이시스의 머리를 도려내고는 그것을 품고는 산으로 올라가더라.
                 -LES 49.4-16 (“호루스와 세트의 대결”)


그러자 호루스는 삼나무를 조각하여 배를 만들어 회반죽으로 뱃널 틈을 메우고는 온 땅의 그 누구도 그것을 보지 못할 저녁에 그것을 물에 띄우더라.
그리고 세트가 호루스의 배를 보고 그것을 돌로 생각하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더니 자신의 위해 138완척(72.5 미터)짜리 배를 깎더라.
9주신 앞에서 그들이 (각자의) 배에게로 갔으나
세트의 배는 물에 가라 앉았더라.
그러자 세트는 하마로 변신하여 호루스의 배를 굼뜨게 만들었고 이에 호루스는 그의 쇠를 취하더니
그것을 세트에게 던지더라.
- LES 55.1-10 (“호루스와 세트의 대결”)


그리하여 그[오시리스]가 재빨리 궁극의 주와 9주신이 사는 곳으로 회신하여 말하기를,
“왜 내 아들 호루스가 속임을 당하는가,
  그대들을 힘으로 만든 것이 나요,
  신들이 돌보시는 소떼들처럼 신들을 먹여 살릴
  보리와 밀을 만드는 것도 나요,
  신과 여신들 중 그 누구도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찾아내지 못했거늘?” 

그리하여 그[오시리스]가 레-호라크티에게 다시 회신하여 말하되,
“…그대들 스스로 상황을 보아야 할 것이오.
  내가 있는 곳은 흉포한 얼굴을 한 사자(使者)들로 
  가득하니, 그들은 신들도 여신들도 두려워하지
  않소. 내 이들을 풀어 악행을 일삼는 모든 이들의
  심장을 거둘 것이며 그러면 그들은 여기에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오. 그대들은 모두 밖에 있는데
  나만 여기 서쪽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오? 그들 중
  누가 나보다 더 강하리오? …”
- LES 57.3-8 (“호루스와 세트의 대결”)


그리고 이시스의 아들 호루스가 불려오니,
흰색 왕관이 그의 머리에 얹혀지고
그 아버지 오시리스의 자리에 놓이게 되니,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타메리(이집트)의 젊은 왕.
  그대는 영원한 반복과 순환이 다할 때까지
	모든 땅의 젊은 군주.”

그러자 이시스가 그녀의 아들 호루스에게
	크게 소리치며 말하기를:
“그대는 젊은 왕. 내 심장은 기쁘네.
  그대의 색깔로 이 땅을 비추소서.”

LES 59.9-14 (“호루스와 세트의 대결”)


그러자 위대한 프타, 
	그의 벽 남쪽에	거하는 자(rs(j)-jnb.f), 
	두 땅의 생명(anx-tA(wj))의 주인이 가로되:
“세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제 호루스가 그 아비의 자리에 놓였으니.”

그러자 레-호라크티가 말하기를:
“누트의 아들 세트는 내게 맡기라,
	그리하여 그가 나와 함께 지내도록.
  그는 아들로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인 즉,
	그리하여 하늘에 목소리를 주면
	모든 이들이 두려워할 것인 즉.”
-LES 59.15-60.2 (“호루스와 세트의 대결)


그러자 세트가 말하기를:
“오라, 그리하여 내 집에서 즐거운 날을 보내자.”
그러자 호루스가 말하기를:
“내 그리 하리라. 보라. 
  내 그리 하리라, 그리 하리라.”

이제 저녁 때가 지나 침대가 그들을 위해 준비되고
	이윽고 두 남자가 눕더라.
밤이 되어 세트가 자신의 음경을 단단히 만들어
	호루스의 (두) 넓적다리 사이로 넣더라.
그러자 호루스는 그의 두 손을 넓적다리 사이로
	넣어 세트의 씨를 받더라.

그리하여 호루스가 그의 어머니 이시스에게
	이를 말하러 오니:
“내게 오세요, 이시스, 나의 어머니여.
  와서 세트가 내게 한 이것을 보세요.”
그리고 그의 손을 열어 
	그녀가 세트의 씨를 보도록 하니
그녀는 크게 소리지르고는 그녀의 쇠를 들더니
	그의 손을 자르고는 그것을 물에 던지더라.
그리고는 그를 위해 새 손을 만들어 주더라.

그리고 그녀는 향기로운 연고를 가지고 와
	그것을 호루스의 음경에 바르더라.
그리고는 그것을 단단하게 만들고는
	그것을 항아리에 넣더니
	그의 씨가 떨어지게 만들더라.
그리고 아침 녘에 이시스는 호루스의 씨를 가지고
	세트의 정원으로 가서는 세트의 정원사에게
	이르되, “세트가 여기서 그대와 먹는
	식물의 종류는 무엇이오?” 하고 물으니,
정원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는 양상추가 아니면
	나와 함께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시스가 호루스의 씨를 그들에게 묻히더라.
그러자 토트가 그의 손을 세트의 어깨 위에 얹고
	가로되, “나오라, 호루스의 씨여” 하니,
그것이 그에게 말하기를,
	“제가 어디로부터 나가오리까” 하니,
토트가 그것에게 가로되, 
	“그의 귀로부터 나오라” 하니,
그것이 그에게 말하기를:
	“제가 나가야 하는 곳이 그의 귀이어야 
	  합니까? 저는 신성한 물이온데.” 하더라.
그러자 토트가 그것에게 가로되,
	“그의 이마로부터 나오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것이 황금 원반으로 
	세트의 머리 위로 나오니, 세트가 격노하여
	그의 손을 뻗어 황금 원반을 취하려 하더라.
그러자 토트가 그것을 그로부터 빼앗아 
	그것을 그의 머리 위에 왕관으로 쓰더라.

이에 9주신이 가로되:
	“호루스가 옮고 세트가 그르다.”
-LES 51.12-54.9(호루스와 세트의 대결)









